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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 2026.9.30.(수) 파이낸셜뉴스 「“농민 홀대 하나”･･･국가 R&D예산서 농업 
비중 3.1%에 불과」 제하의 기사에서

 ㅇ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반발이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재정 
우선순위에서 농업을 미루자 농업계는 ‘홀대론’을 제기”하고 나섰으며, 

 ㅇ “전체 예산에서 농업 비중이 가장 낮고, 최근 5년간 국가 예산이 연평균 
6.2%씩 늘어나는 동안 농림수신식품 증가율은 5.3%에 그쳤다”면서

 ㅇ “공익직불·가격안정 등 농업 분야 의무·경직성 지출이 확대되면서 미래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보도설명 >

□ 정부는 농업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고 있으며, 
농어민의 소득･경영안전망 확충과 농어업의 구조혁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❶ 먼저 ’27년 정부안의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30.7조원
으로 증가율과 증가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ㅇ 농어촌 기본소득, 공익직불금 등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농어촌 활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어민 지원과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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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울러 공동영농 패키지 지원 등 농어업의 규모화･구조개편을 촉진하고, 
공공형 물류센터･도매법인 설립 등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농어업의 경
쟁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❷ 미래 농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R&D 투자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7년 농업 R&D예산은 1조 2,435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 

  ㅇ 노동력부족, 생활･영농문제 등 농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상재해･
병충해 등 농어촌 현장 재난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신규무인자율노지농업생산피지컬AI기술개발, 신규농업･농촌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 등 

   **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위한위성영상활용기술개발, 국내유입우려병해충발생예측및

방제기술개발, 국가 작물보호 전주기 대응기술개발 등 

  ㅇ 또한, 농업 전반의 AI･디지털 전환과 식량･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등 
미래농업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규AI기반바이오데이터소재통합활용지원사업, 신규지역맞춤형중소규모스마트팜모델

실증및고도화, 신규영농형태양광기반고소득식량-에너지NEXUS개발 등

□ 앞으로도 정부는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의 구조혁신과 미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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